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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DMZ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연천군청)

[연천=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2020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연천 DMZ문화예술 삼

매경 사업에 대해 지난 26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

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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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그간 사업추진 경과와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들

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본 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관광과 지질생태팀장의 보고

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연천 DMZ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사업대상지인 폐벽돌

공장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

해 두 가지 사업을 집중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DMZ문화예술 삼

매경 주민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다양한 민간기반 관광콘텐츠를 확

보하고 참여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주민이 직접 여행사업의 주체로 참여

하는 구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연천 

DMZ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이 그 두 번째이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천군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예

정이다.

또한 4월 중에는 연천 DMZ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주민참여단을 공개 모집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

으로 주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MZ문화예술 삼매경 주민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

램 운영 등과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홍보사업도 포함된다.

한편 현재 가칭 연천 DMZ피스브릭 하우스로 불리고 있는 폐벽돌공장에 

대한 명칭도 공모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연천 DMZ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단체

에 대해 DMZ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천군 은대리에 위치하는 폐벽돌공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간 주

식회사 신중앙요업이 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운영난 등으

로 20여 년간 방치되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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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연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경기도 등과 함께 2019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DMZ문화예술 

삼매경사업의 거점으로 이곳 폐벽돌공장을 선정한 바 있다.

이곳은 앞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을 통한 DMZ관광의 거점공

간이자 연천군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폐벽돌공장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DMZ관광의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연천관광 브랜드가치를 높이

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snews03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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